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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누정-광주 <3>풍영정

첫째가는아름다운풍광서만나는옛선비의詩文

첫째가는풍경이라는뜻의 제일호산 현판.

<한국학호남진흥원제공>

그정자에가면시가한소절나올것같다.이름마저시적

이다.풍영정(風詠亭).야트막한산자락에들어앉은누정은

담박면서도수수하다.

영산강을따라풍영정을향해간다.며칠전내린비로강

의몸피가다소불었다.오랜가뭄끝에내린비였다.옷깃을

살포시적시는정도의비라도고맙다.해갈이안될망정땅

의목축임만으로도고맙다.

영산강은봄에서여름사이, 몸살을앓는다.단비를기다

리다보니스스로몸을뒤챈다.강물너머적요와한가로움이

깃든다.어느결에새한마리강너머에서허공으로솟아오

른다.익숙한풍경이다.사선을그으며비상하는모습,온전

한자유의몸짓이다.

사람들은저강을영산강이라부르지만, 더러 극락강(極

樂江)이라부르기도한다.극락강은영산강의한구간이다.

영산강과황룡강이분기되는지점부터광주천이갈리는곳

이다. 광산구 신가동과 신창동, 운남동 일대가 극랑강변과

이웃해있다.강과지형에능통한이들은영산강과극락강을

세세하게 구분해 말하지만 일반에게 이곳은 영산강이기도

하고극락강이기도하다.

풍영(風詠)은 시가(詩歌)를 읊조린다는 의미다. 시와

노래를즐기는공간이다. 논어에서유래한말로공자가제

자들에소원을묻자증점이대답한데서나왔다. 기수에서

목욕을하고나서무(無雩)에서바람을쐬면서시를읊으며

돌아오고싶습니다/풍우영귀(風雩詠歸) 라고답한것이유

래됐다한다.

그말은점차 자연과벗하며시를읊다라는말로전이된

다. 정말이지절로한소절의시가발원할것같다. 풍경을

지긋이 바라보며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도 좋을 듯하

다.시를소리내읊다보면한마리새처럼자유를느낄지모

를일이다.

풍영정은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된 정자

다.광산출신칠계(漆溪)김언거선생(1503~1584)이홍문

관교리, 중앙의승무원판교등의벼슬을마치고낙향해지

었다.선생은지금의신창동선창산과영산강상류인극락강

이접하는자리를택했다.당시에는 12동이나될만큼규모

가컸지만병화에불타고지금은한채만남았다.

선생의풍광을보는안목은남달랐던모양이다.앞으로영

산강뒤로는선창산이있어전형적인임산배수의지형이다.

신가지구가 개발된 후로는 예전의 산천은 아니지만 풍경의

잔영은남아있다.소리없이흘러가는강의물살을바라보면

마음저편에드리워진심원의물소리또한들리는것같다.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은 옛적이곳은광산에서

장성으로가는길목으로한양가는선비들이잠시다리쉼을

하며시가를짓던곳이었다며 당시뿐아니라오늘날영산

강의운치를느끼다보면누구라도시인이될수있지않을

까싶다고말했다.

눈길을끄는것가운데하나가편액이다.조선의명필한

석봉이쓴 제일호산 (第一湖山)이그것. 다소과람한상찬

이아닌가하여도칠계선생이이곳에서바라본풍광은 제

일호산에 값하고도남는다.단순한임산배수라는풍수로는

포괄되지않는다.

말그대로제일가는물과산이라는뜻이다.영산강과멀리

보이는무등산까지그의미에수렴된다.현판글씨는조선의

명필한호(韓濩)한석봉이쓴것이라전해온다.

제일호산을가늠하며저멀리눈을둔다.강이살포시흐

르고너머엔푸른벌이펼쳐져있다.수년전영산강개발로

들녘의정취가예전만못하지만영산강은영산강이다.이곳

을스치는이들이라면마음한켠에풍경에대한심상이담담

히차오르겠다.시문이발아될지도모른다.

현판 가운데 선창에배띄우고 (仙滄泛舟)라는시가눈

에들어온다. 옛시절에는정말잔망한강에배가떠있었을

것같다.

하얀마름붉은여뀌해저문가을강가에

작은배한척이라니생계는허랑하여라

그저그렇게쉽게건너는줄알았건만

가운데다다르기도전에부침에몸을맡기네

돛을달아먼하늘가내리는비를피하며

모래사장갈매기놀랄까느릿느릿노젓네

살아온생애아직충분하지않은건

그대와함께세상밖선경을찾아가는듯

정자내부에는대유(大儒)들의글귀가걸려있다.하서김

인후외에도퇴계이황, 고봉기대승, 제봉고경명등조선

선비들의글귀가걸려있다.각각의제영현판(題詠懸板)은

풍영정의역사적,학술적위상을여실히증명한다. 다른무

엇보다김언거의학문에대한열망, 시문에대한감성이넌

지시헤아려진다.

가만히보니풍영정현판의글씨가글자별로조금차이가

있다.여기에는다음과같은전설이내려온다.임진왜란때

정자들은대부분불에탔지만이곳풍영정만소실을면한것

은저간의사연이있었다는것이다. 이른바내화전설(耐火

傳說)이그것.

다른누정이타고불길이풍영정으로옮겨붙자신기한일

이펼쳐졌다.현판글자의 풍자가오리로변해강으로날아

오른다.신묘막측한상황을본왜적장수가불을끄도록하

자,이번에는극락강의오리가현판으로날아들어글씨로변

한다.혹자들은 풍자와 영정의글씨체가차이가있는것

은이와같은전설에서기인한것으로본다.

풍영정에서강저편을바라본다.초야에묻힌선비의담담

한심사가전해온다.극랑강붉은철교위로기차가달린다.

허공으로아스라이사라지는기차와아래로흐르는물줄기

는어디로내달리는것일까.극락강이라는이미지에오버랩

되며신비한아우라를발한다.정자에서극락은풍경너머의

또다른세상이려니싶다. /글사진=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신창동에있는풍영정은광산출신김언거선생이중앙의벼슬을마치고낙향해지은정자다.

풍영정내부모습.

풍영정유래에대한전설이적힌비문. 풍영정에서바라본영산강풍경.

시가(詩歌)를읊조린다는의미 풍영

관직서물러난김언거선생낙향해지은정자

신창동선창산과극락강이접하는곳에자리

당시12동이었지만병화에불타한채만남아

광주시문화재자료제4호지정


